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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독과점 구조 뿌리 뽑는다!
하반기부터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 2011년 판매지역 제한도 폐지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의 수입 및 판매규제를 완화함으로써 25년간 지속돼온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제 용기에 주입된 LPG를 허가된 시 도에서만 팔 수 있는 지역제한이 2011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LPG 수입업 등록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4월28일 청와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

했다.

철제 용기에 넣은 LPG를 허가받은 시 도에서만 판매하는 지역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 소비자가 가격

이 저렴한 지방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된다.

LPG는 주로 LNG(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는 가격 차이가 3.5-10.0%에 달하는데 가격이 인하되

면 소비자는 140억-400억원의 이득을 본다”며 “지역제한이 폐지되면 최소한 3.5%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

라고 말했다.

LPG 수입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저장시설 확보 규정을 완화해 초기자본이 적은 사업자도 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으로, 정부는 25년간 지속해온 LPG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등록하려면 사실상 저장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지만 정부의 LPG 또는 석유비축시설

여유 공간을 임차할 길을 터줌으로써 임차비용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돼 LPG 가격이나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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